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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예방백신 국산화 성공…
스마젠, 미국에서 임상1상시험 마쳐 … 캐나다 강철용 교수 개발

국내 바이오기업 스마젠(Sumagen)은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백신(SAV001-H)의 미국지역 임

상 1상시험을 중간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독성이나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8월20일 발표했다.

스마젠에 따르면, 임상시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에이즈 전문병원 3곳에서 총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3월27일 첫 투약이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24명이 투약을 마쳤고 나머지 예비 피

험자 8명에 대해서도 8월 투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스마젠 관계자는 “24명의 임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투약 후 1일, 2일, 3일, 4일 후 예후를 관찰했지만 독성이

나 부작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통 임상시험은 1상부터 3상까지 이루어지는데 1상은 약의 용량과 독성 여부, 체내 약물의 동태 관찰 등을

목적으로 하며, 2상은 1상에서 결정된 용량의 적정성 여부와 약물의 효과 등을 보게 된다.

스마젠이 임상시험하고 있는 에이즈 백신 후보물질은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학 강칠용 교수가 개발한 것

으로, 기존 후보물질과 달리 유전자 조작을 거친 에이즈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한 다음 화학적 방법과 방

사능을 이용해 사멸시킨 바이러스 자체(사백신)를 백신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스마젠 조중기 대표는 “조만간 백신 투여로 항체가 형성되는지 여부만 추가로 확인하면 인류의 천형 에이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에이즈 예방백신의 상업화 성공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

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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